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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이 혼란스럽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하루가 다.

르게 정부 재정의 운영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하더니 갑자기 아니라고 하고 또다시 할 거라고 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기는 할 모양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한편 무

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도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 내에서 벌.

어지고 있는 재정 지출과 감세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전 참여정부하에서 여야 간 첨

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이기도 하다 지난날 정부와 야당의 격론이 이제는 정부 내 논쟁.

이 돼버린 격이다.

예나 지금이나 재정 정책 논란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적 성격이 강하다 국내 경.

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근본 문제는 성장률 하.

락에 있다기보다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

성장률로만 본다면 국내 경제는 지난 년 연속 잠재성장률 수준인 성장을 실현했2 5%

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균 성장을 경제 전반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데 그 연유가 있다. 5% .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주요 수출 대기업과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다수 내수

중소기업 간의 경기 격차가 성장률의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감을 심화시키

고 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장 원동력을 잃고 경기 침체의 음영.

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 문제를 그간의 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구조적 결함으로 파악할 때 정부의 재

정 정책은 단기 부양 측면과 중장기 구조 개선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야 마땅하다 교.

과서적 논리나 자기 주장의 관철을 위해 논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한 쪽만을 강요

해서는 안 된다.



재정 지출 증가와 감세 양 정책의 시간적 조화와 내용적 보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 대책을 찾는 방법이다 당장 실업과 경기 침체로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경.

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살 길을 찾아줘야 한다 국내총생산 조원 국가. 900

예산 조원 그리고 조원을 상회하는 시중부동자금을 감안하면 정부가 투입하려260 , 500

는 세계잉여금 조원이 물가 불안과 국가 채무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4

기우로 여겨진다.

오히려 마른 펌프에 소량의 물을 부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 을 재정‘ ’

지출 확대로 기대할 수 있다 경기 활성화 기운이 감돌게 되면 감세 정책은 더 큰 효.

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은 감세의 목적인 투자와 소비의.

지출 증대 심리를 그만큼 높여주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단순한 성장률 상승보다 경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

춰야 한다 감세를 통해 국내 경제 소비와 고용의 주축인 중산층 이하 소비자 그리고. ,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야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조화로운 성장이 이뤄진

다 지금 새 정부는 정책 조절 기능이 없다는 비판을 또다시 들어야 할 판이다. .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안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들이,

논의되더라도 경제에 불확실성만 확산시킬 뿐이다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가.

장 큰 명분은 서민 경제 살리기다 국내 경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경제 현.

장에서 원하는 것을 직시해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